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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: 2024년 3월 18일(월)

윤석열 대통령, 블링컨 美 국무장관 접견

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3/18, 월)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

참석차 방한 중인「안토니 블링컨(Antony J. Blinken)」미국 국무장관을 접견

했습니다.

 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을 환영

하고, 최근 한미 외교장관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

지고 있는 것은 ‘글로벌 포괄 전략동맹’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

보여준다고 했습니다. 

  블링컨 장관은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,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

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

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. 

  또한 블링컨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‧안정을 위

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하고,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면

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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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‘가치 동맹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

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면서, ‘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’라는 이번 정상회의 

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

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.

 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특별히 

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,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

한반도와 인태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것이라 

확신한다고 했습니다. 

  한편, 블링컨 장관은 오늘 접견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각

별한 안부를 전했습니다.  <끝>


